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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동화 대응 특별법 제정
산자부, 제조업 활성화 지원 위해 …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목적

제조업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이 2004년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2월12일 오전 김칠두 차관 주재로 제6차 산업발전심의회를 열고 <2004년 경제여건과 산업정

책방향>,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제조업 해외투자로 인한 선순환 효과를 높이면서 탈공업화 과

정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 2004년부터 운영한다. 

특별법에는 창업과 인수․합병(M&A), 공장입지, 연구개발, 교육 등 분야에 걸친 제조업 활성화 계획이 담겨

지며 특히 획기적인 공장부지 제공, 인력확보 방안 등이 중점 반영된다.

이외에도 제조업공동화 공동대응 과제로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 해외이전 공백해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전기반 지원, 부품․소재산업 육성, 인력․노사․규제 등 

제반환경의 기업친화적 조성 등이 제시됐다.

주요 산업정책 과제로는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 구축,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

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산업간 인력수급의 원활화 등이 거론됐다.

산자부는 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04년 경제운용계획과 산업정책에 적극 반영․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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